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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fisheries port market and present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s.

The fisheries port market has become increasingly widespread due to the aging of the facilities and the scale

of the fish product trade, and the number of distribution workers has also increased. The problems of

fisheries port market are as follows. 

First, the transaction structure was changed as the proportion of aquaculture products increased. Second,

the trading structure has changed, but it has failed to keep pace with the changes in the production structure.

Third, the volume and amount of fish traded in aquaculture products and fish stocks increased. As a result,

the growth rate of the fisheries port market is decreasing and profitability is deteriorat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fisheries port market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the fisheries port market facilities, according to the type of fish products. Second, it needs to diversify its

trade targets such as processed fish products and imported fish products. Third,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business of the fisheries port market in order to increase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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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수산물 산지시장(이하 위판장)1)은 전국에 208개소가 있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주요 공급 거점이다.

위판장은 위탁판매시장의 줄임말로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생산자단체가 개설한 시장에서 생산자가

생산한 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시장이다. 최근에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나 품질위

생형 위판장과 같은 새로운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했지만, 위탁판매와 경매를 기반으로 하는 산지시

장이라는 본질적인 역할은 과거와 그리 다르지 않다.

2016년에 위판장에서 거래한 수산물은 국내 수산물 총공급량의 23.1%, 식용공급량의 32.1%에 이

른다. 하지만 위판장은 양식수산물 취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원양수산물과 내수면 수산물, 가공

수산물은 거의 취급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위판장의 수익성도 줄어드는 구조이다. 

과거에는 위판장에서 취급하는 수산물 부류에 제한이 있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의 수산물 수급구조 변화를 보면, 이러한 제약조건이 위판장에 성장뿐만이 아닌 존립의 한계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즉, 국산 수산물 중 일반해면어업 수산물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양식수산물의 생

산량이 늘어나고 있어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각 지역에 산재한 위판

장이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는 있지만, 위판장의 현행 수산물 취급 구조로는 한

계를 극복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다.

본 연구는 최근의 국산 수산물 수급구조 변화를 바탕으로 위판장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이

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판장의 현황과 수산물 취급 구조를 분

석함으로써 실태를 진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위판장의 취급 구조변화를 통해 나타난 문제를 바탕으

로, 향후 위판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수산물 산지시장의 현황

수산물 위판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 가장 보편적인 자료 중의

하나가 수협중앙회에서 발간하고 있는「수산물 위·공판장 현황」이다. 2014년에 위판장은 공판장2)

9개를 제외하면 전국에 208개소가 있는데, 이 중 경매장과 냉동창고 등 기본적인 위판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87.9%인 183개소이다.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10.2%가 증가하였다.

위판장의 현황은 시설적인 측면과 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208개소의 위판장에서 경매장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은 25개소는 소위 물양장3)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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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산물 산지시장은 위판장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확보 등 연구의
편의를 위해 위판장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2) 위판장과 공판장은 생산자단체가 설립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개설 근거법률과 기능, 개설자에 다소 차
이가 있다. 위판장은‘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수협, 생산자단체, 생산자가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며, 어항 등을 근거지로 산지시장의 기능을 수행한다. 공판장은‘농수
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
고, 소비지도매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도매시장 내에 공판장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3) 물양장(物揚場)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과 부선(艀船·바지선) 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접안 시설을 말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판장을 개설하고 있는 생산자단체가 어민들의 편
의를 위하여 위판시설이 없는 소규모 어항에서 간이로 위판을 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하는 곳이다. 물양장은 지붕 정도의 간이시설이나 전혀 시설이 없는 간이 위판장으로 어민들의 편의

를 위해 운영하는 곳이다. 적정한 수준의 시장 시설을 갖춘 183개소의 위판장 현황을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위판장의 개설 경과 기간을 보면, 시설의 노후도를 알 수 있다. 개설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위판

장이 60개소로 전체의 32.8%이다. 최근 FPC사업이나 위판장 시설지원사업 등으로 시설 노후도는 많

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낡은 위판장이 많아 위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위판장을 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2014년을 기준으로 위판장의 중도매인은

3,295명이며, 매매참가인은 268명, 경매사는 277명이다. 약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위판장 종

사자 수는 21.0%가 증가하였다. 동 기간에 공판장을 제외한 위판물량이 61.7% 증가하였으므로 종사

자 수의 증가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Ⅲ. 수산물 산지시장의 유통구조와 문제점

1.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구조의 변화

위판장은 2005년 이후 개소 수와 종사자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산물 취급 규모의 증가에서 기

인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위판장의 위판물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는 1,423천 톤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구조를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3>이다. 국내 생산량에서 위판장의 취급 물

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산물 시장개방 원년인 1998년에 48.4%였던 것이 2016년에는 43.7%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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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위판장의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주 : 공판장은 소비지도매시장 내에 입지한 공판장과 소비지 공판장이 대부분이므로 제외하였다.

자료 : 수협중앙회,「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2014.

<표 2> 위판장의 종사자 현황
(단위 : 천 톤, 명, %)

주 : 1. 종사자 수에서 수협의 직원은 경매사만을 산입하였다.

2. 위판물량과 종사자 수는 공판장을 제외한 수치이다.

자료 : 수협중앙회,「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각 년도.

구분 소계
개설 경과 기간(시설 노후도)

10년 미만 10〜20년 20〜30년 30년 이상

위판
시설

보유 183 76 47 35 25

미보유(물양장) 25 － － － －

합계 208 － － － －

구분 위판물량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합계

2005(A) 681 2,749 172 252 3,173

2014(B) 1,101 3,295 268 277 3,840

B/A 61.7 19.9 55.8 9.9 21.0 



하였다. 부류별로 보면, 일반해면어업 수산물의 취급 비중은 같은 기간에 87.6%에서 85.2%로 약간

감소하였다. 하지만 취급 물량으로 보면, 2008년 이후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6년에는 930

만 톤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위판 물량의 비중은 소폭 감소한 반면, 물량의 절대치는 크게 감소한 셈

이다. 

천해양식 수산물의 위판 물량 비중은 같은 기간에 29.3%에서 34.3%로 크게 증가하였고, 물량 자체

도 크게 증가하였다. 물론 원양 및 내수면 수산물은 여전히 위판장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두 가지 측면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일반해면 수산물의 생산이 감소하면서 위

판장의 천해양식 수산물 취급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일반해면 수산물의 생

산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위판장에서의 물량 취급 비중이 여전히 높고, 양식수산물의 생산량은 급격

히 증가하였음에도 절대적인 물량 취급 비중은 아직 낮다. 즉, 수산물의 생산 구조 변화를 적극적으

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구조 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 본 것이 다음의 <표 4>이다. 위판장의 취

급 물량 중에서 일반해면어업 수산물의 취급 비중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6년에

는 55.7%로 급감하였다. 물론 2016년은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이 100만 톤을 밑도는 특이한 상황이었

으므로 일반화는 어렵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일반해면어업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하면, 위판장의 수익구조를 약화시키고 있는 요인인 것만은 사실이다. 

한편, 위판장에서 천해양식 수산물의 취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위판물량은 큰 변

동을 보이지 않는다. 일반해면어업 수산물의 생산 감소가 위판장의 취급 규모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천해양식 수산물 취급의 증가로 메꾸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한편으로 바람직한 방향처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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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부류별 국내생산량 대비 위판장 취급 비중
(단위 : 천 톤, %)

자료：1. 국가통계포털, 어업생산동향조사(http://kosis.kr/)

2. 수산정보포털, 수협계통판매통계정보(http://www.fips.go.kr/)

구분
합계 일반해면 천해양식 원양 및 내수면

생산 위판
위판
비중　

생산 위판
위판
비중　

생산 위판
위판
비중　

생산 위판
위판
비중

1998 2,835 1,373 48.4 1,308 1,146 87.6 777 228 29.3 749 0 0.0 

2003 2,487 1,244 50.0 1,097 925 84.4 826 320 38.8 564 0 0.0 

2008 3,361 1,383 41.1 1,285 1,064 82.8 1,381 319 23.1 695 0 0.0 

2013 3,135 1,449 46.2 1,045 919 87.9 1,515 530 35.0 575 0 0.0 

2016 3,257 1,424 43.7 930 793 85.2 1,838 631 34.3 489 0 0.0 

<표 4> 연도별 부류별 위판장 수산물 취급 구조의 추이
(단위 : 천 톤, %)

자료 : 수산정보포털, 수협계통판매통계정보(http://www.fips.go.kr/)

구분 1998 2003 2008 2013 2016

일반해면(A) 1,146 925 1,064 919 793

양식어업 228 320 319 530 631

합계(B) 1,374 1,245 1,383 1,449 1,424

B/A 83.4 74.3 76.9 63.4 55.7 



일 수도 있으나, 내부를 들여다 보면 수익성의 측면에서 아주 불안한 구조이다. 

위판장에서 취급하는 천해양식 수산물은 대부분이 바닥식이나 살포식 양식패류와 해조류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의 경우 위판장에서 거래하는 해조류 중 84.4%가 김이다. 전체 위

판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4%에 이른다. 다른 해조류의 경우는 다시마와 미역이 일부 있지만, 비

중은 높지 않다. 이는 국내 수산물 생산량 중에서 해조류 특히 김의 생산량이 증가한 것이 그대로 반

영된 것으로, 취급 어종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 취급 어종의 생산량 증가가 그대로 반

영된 수동적인 결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구조는 국산 수산물의 생산량 변화 중에서 일반해

면어업의 생산량만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천해양식어업은 해조류 중에서도 양식 김의 생

산량 변화가 주로 반영되고 있고, 타 품목의 생산량 변화는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원양수산

물과 내수면수산물은 아예 반영되지 않는 구조이다. 결국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구조는 수산물 생산

구조의 변화 중 일반해면어업만이 여과 없이 반영되는 불안한 구조이다. 결국 이러한 단편적이고 수

동적인 변화는 최근과 같이 일반해면어업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판장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는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고, 어업경영에도 그 결과가 그대로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2. 지역별 위판장의 수익구조 변화

위판장의 수익구조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또한 위판장은 수협의 판매사업의 일환이지만,

비영리회계인 협동조합 회계의 특성상 비용과 수익 항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위판

장의 수익성을 구하기는 어렵다. 위판장의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산물 위탁판매(경매)

사업을 통한 수수료 수입과 가공사업을 포함한 자체적인 판매사업 수익이다. 위판장 수익의 대부분

을 차지하는 위판수수료는 취급액의 100분의 5 즉, 5% 이내에서 조합 이사회의 자율 결정에 따르도

록 하고 있다. 자체적인 판매사업 수익은 크지 않으므로 위판장의 수익성은 수산물 거래 규모에 따른

위판수수료 수입과 정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물 거래 규모의 변화로 수익

성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분석하였다.

다음의 <표 6>은 지역별 수협 위판 물량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기간은 분석의 편의를

위해 2012년부터 2016년의 5년간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 수협은 분석 기간 이전에 수협의 합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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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도별 위판장의 해조류 취급 비중
(단위 : 천 톤, %)

자료 : 수산정보포털, 수협계통판매통계정보(http://www.fips.go.kr/)

구분 1998(A) 2003 2008 2013 2016(B) B/A

김(C) 7 111 130 292 361 47.6 

다시마 7 14 17 26 47 6.0 

미역 0 18 1 1 1 1.4 

톳 27 36 9 10 16 -0.4 

기타 7 2 4 3 3 -0.6 

합계(D) 49 181 160 332 428 7.8 

C/D 15.3 61.1 81.0 88.2 84.4 －



폐쇄가 있었던 곳을 제외한 74개 수협으로 한정하였다. 

연평균 성장률이 정(+)의 부호로 나타난 곳은 32개소로 분석대상 수협의 43.2%이다. 이중에서 5%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인 곳은 전체의 28.4%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낮다. 연평균 성

장률이 정(+)의 부호로 나타난 곳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주요 어종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어종

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과 양식 활어를 주로 취급하는 위판장은 대부분 성장률이

높았다. 그리고 오징어, 갈치, 문어 등 가격이 상승하거나 꾸준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는 어종을 주로

취급하는 수협의 위판물량 성장률이 높았다. 이처럼 양식 수산물이나 성장성이 높은 특정 어종 몇 가

지를 주로 취급하는 수협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협의 성장률이 낮거나, 부(-)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위판장의 수익 사업이 주로 위탁판매사업으로, 자연 상태에 따라 어획 성과가 좌우

되는 일반해면어업 수산물을 주된 취급 대상으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위판장의 수익구조는 어

황의 풍흉, 즉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수산업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것이 어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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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지역별 조합별 위판장의 연평균 성장률(위판물량 기준)
(단위 : %)

자료： 1. 수산정보포털, 수협계통판매통계정보(http://www.fips.go.kr/)

2. 수협중앙회,「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각년도.

구분 주요 어종
증감률
(’12/16)

연평균
성장률

구분 주요 어종
증감률
(’12/16)

연평균
성장률

구분
증감률
(’12/16)

연평균
성장률

경기남부 김 230.0 34.8 신안군 김 6.7 1.6 멍게수하식 -18.9 -5.1 

서남해수어류양식 활어 189.3 30.4 동해시 오징어 6.3 1.5 하동군 -19.2 -5.2 

장흥군 김 104.1 19.5 완도금일 김 5.7 1.4 강진군 -19.8 -5.4 

원덕 문어 100.8 19.0 영흥 꽃게 3.2 0.8 성산포 -20.6 -5.6 

서천군 김 99.5 18.9 한림 조기,갈치 2.8 0.7 근해통발 -21.0 -5.7 

삼척 오징어 97.2 18.5 서산 꽃게 2.3 0.6 모슬포 -24.7 -6.8 

죽왕 방어 등 97.2 18.5 완도소안 김 0.2 0.1 거문도 -26.2 -7.3 

서면 김 51.3 10.9 여수시 -1.0 -0.2 영광군 -26.3 -7.4 

양양군 문어 등 45.1 9.8 안면도 -2.3 -0.6 통영 -26.6 -7.5 

부안 김 44.4 9.6 전남 동부 -2.3 -0.6 경인북부 -27.7 -7.8 

옹진 꽃게, 김 43.7 9.5 강구 -3.3 -0.8 나로도 -29.9 -8.5 

속초시 오징어 41.7 9.1 전남서부어류양식 -3.4 -0.9 기선권현망 -33.7 -9.8 

영덕북부 오징어,대게 38.8 8.6 공동어시장 -4.4 -1.1 경남 고성군 -34.1 -9.9 

진도군 김 35.1 7.8 대천서부 -4.8 -1.2 서귀포 -35.2 -10.3 

사천 활어 34.8 7.8 거제 -5.6 -1.4 구룡포 -36.4 -10.7 

군산시 김 34.6 7.7 포항 -5.7 -1.5 삼천포 -36.5 -10.7 

제주시 갈치 32.5 7.3 굴수하식 -7.0 -1.8 남해군 -41.5 -12.5 

고흥군 김 32.1 7.2 부산시 -7.1 -1.8 추자도 -43.7 -13.4 

제3,4구잠수기 낙지,패류 30.8 6.9 의창 -8.9 -2.3 부산동부 -45.2 -14.0 

제1,2구잠수기 패류 28.6 6.5 보령 -14.1 -3.7 울릉군 -49.7 -15.8 

대포 대게,오징어 27.3 6.2 목포 -15.2 -4.0 인천 -50.3 -16.1 

해남군 김 16.7 3.9 죽변 -15.4 -4.1 울산 -51.4 -16.5 

욕지 활어 12.8 3.1 마산 -15.4 -4.1 경주시 -56.8 -18.9 

제주어류양식 활어 11.7 2.8 강릉시 -15.9 -4.2 창원서부 -83.5 -36.2 

후포 대게 10.9 2.6 진해 -18.6 -5.0 



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서비스업인 유통업을 수행하는 위판장이 자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앞으로의 사업 영속성의 문제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지역별 수협 위판 금액의 연평균 성장률을 나타낸 것이 <표 7>이다. 위판 물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표 6>과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비슷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평균 성장률이 정(+)의 부호로 나타난 곳은 44개소로 분석 대상 수협의 59.5%이다. 이 중에서 5%

이상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인 곳은 전체의 29.7%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성장률이 낮다. 위판금액의

연평균 성장률이 정(+)의 부호로 나타난 곳도 어종의 수가 다소 늘어나기는 했지만, 몇 가지 어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김과 양식 활어를 주로 취급하는 위판장은 대부분이 연평

균 성장률이 높았고, 각굴, 새우젓, 오징어, 갈치, 대게, 문어, 방어 등 수요가 많고 가격이 좋은 어종을

주로 취급하는 수협의 위판 금액 성장률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어종 중 양식 김과 넙치 등 활어, 소수의 일반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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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지역별 조합별 위판장의 연평균 성장률(위판금액 기준)
(단위 : %)

자료：1. 수산정보포털, 수협계통판매통계정보(http://www.fips.go.kr/)

2. 수협중앙회, 「수산물 위·공판장 현황」, 각년도.

구분 주요 어종
증감률
(’12/16)

연평균
성장률

구분 주요 어종
증감률
(’12/16)

연평균
성장률

구분
증감률
(’12/16)

연평균
성장률

서남해수어류양식 활어 224.7  34.2  제주시 갈치 17.5  4.1  영흥 -8.1  -2.1  

장흥군 김 142.4 24.8 포항 가자미 17.2 4.1 삼천포 -8.2 -2.1 

경기남부 김 135.8 23.9 서산 꽃게 16.1 3.8 마산 -10.0 -2.6 

전남 동부 굴 100.6 19.0 옹진 꽃게 14.1 3.4 구룡포 -10.1 -2.6 

사천 활어 83.8 16.4 성산포 갈치 14.0 3.3 대천서부 -11.1 -2.9 

경인북부 새우젓 74.2 14.9 한림 조기,갈치 12.4 3.0 대포 -11.5 -3.0 

서천군 김 64.6 13.3 죽변 오징어 9.1 2.2 하동군 -12.6 -3.3 

삼척 오징어 59.7 12.4 원덕 문어 6.7 1.6 부안 -12.8 -3.4 

영덕북부 대게,오징어 56.6 11.9 양양군 방어 등 6.5 1.6 근해통발 -13.8 -3.6 

해남군 김 53.4 11.3 굴수하식 굴 6.2 1.5 강진군 -14.0 -3.7 

진도군 김 50.0 10.7 군산시 조기,새우 5.7 1.4 경남 고성군 -15.1 -4.0 

신안군 김 48.8 10.4 동해시 오징어 5.6 1.4 보령 -15.9 -4.3 

욕지 활어 38.7 8.5 목포 조기,갈치 5.0 1.2 추자도 -21.4 -5.8 

후포 대게 38.6 8.5 완도금일 다시마,멸치 3.1 0.8 공동어시장 -22.2 -6.1 

완도소안 김 33.3 7.5 거문도 우럭 2.8 0.7 기선권현망 -22.6 -6.2 

나로도 꽃게,문어 32.9 7.4 전남서부 어류양식 활어 2.8 0.7 울산 -26.9 -7.5 

영광군 조기 28.8 6.5 서귀포 조기 1.1 0.3 멍게수하식 -26.9 -7.5 

제주어류양식 활어 28.8 6.5 제1,2구잠수기 패류 0.9 0.2 진해 -27.2 -7.6 

여수시 삼치,민어등 28.5 6.5 통영 삼치,갈치 0.1 0.0 인천 -27.7 -7.8 

죽왕 방어 등 26.2 6.0 의창 -3.3 -0.8 울릉군 -30.5 -8.7 

모슬포 방어 등 25.9 5.9 부산시 -4.3 -1.1 부산동부 -40.8 -12.3 

안면도 꽃게 21.8 5.0 강릉시 -5.9 -1.5 제3,4구잠수기 -46.5 -14.5 

고흥군 김 20.3 4.7 남해군 -6.3 -1.6 경주시 -60.2 -20.6 

서면 김 17.9 4.2 거제 -7.0 -1.8 창원서부 -78.0 -31.5 

속초시 오징어 17.5 4.1 강구 -7.2 -1.8 



어업 어종을 포함하지 않는 곳의 위판 물량과 금액이 모두 성장률에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수산물 생산량의 변화만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질적으로 위판장의 수익구조

가 경매를 통한 수수료 수입에 한정되는 한 이러한 구조는 벗어나기 어렵고, 수산자원의 수준이 일정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위판장의 존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Ⅳ. 산지시장의 개선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구조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장시

설의 노후화이다. 시설의 노후화는 단지 시설이‘낡았다’는 측면보다는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위생적인 측면에서 내외부 오염, 교차오염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

지 않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위판장에서 수산물의 취급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저온유통을 통한 품

질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산물 자체의 품질 향상을 통한 위판가격의 제고가 어

렵다. 수산물은 어획이나 출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품질이 저하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어획이

나 출하 단계에서 품질이나 위생안전을 충분히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좋은 가격을 형성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급 수산물의 유형에 따른 시장 설비의 표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2016년 새로이 시행된‘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에서는 수산

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에 대한 별도의 장을 두고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

행규칙 제7조에는 위판장의 필수 시설기준으로 경매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들고 있으나, 세부적

인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품질위생형 위판장’도 세부적인 위생안전에 대한

시설기준의 마련이 없다면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취급 수산물의 종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주로 일반해면 수산물을 취급하고 있으며, 양

식수산물의 취급량은 일부 품목이 증가하고는 있다. 하지만 일반해면 어류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어체 크기가 소형화되고 있고, 양식수산물은 주로 김과 같은 해조류가 증가할 뿐으로 새로운 취급어

종의 발굴이나 취급을 위한 시설의 도입 등 노력이 많지 않다. 실제로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부

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취급하는 곳은 성장률이 높았다. 특히 자연산 활어나 지역 특산물의 경우는 부

가가치가 높다. 또한 기존의 취급 수산물 이외에도 위판장이 지역 거점 수산물 공급시장이라는 점에

서 가공수산물, 원양수산물, 수입수산물의 취급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판장은 생산자단체의 시장으로 국산 수산물만을 취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수익성과 성

장성, 지역 공급거점이라는 기능을 고려하면 취급부류의 확장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산물

유통법의 제18조(위판장 수산물 수탁판매 등)에서도“...수입산이나 원양산 수산물 등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수산물의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거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셋째, 수익성의 측면에서 아주 불안한 구조라는 점이다. 현재의 수익구조가 경매를 통한 수수료 수

입의 비중이 높고 여타 수익의 원천이 크지 않다면, 향후 위판장의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는

앞서 제2장과 제3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수산물의 취급 구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차적인 수

수료 수입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일반해면어업 어획의 풍흉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익의 변동성이 높

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품질관리를 통한 부가가치의 제고, 저차가공과 다양한 판로의 개척 등 수익

성의 개선 여지는 아주 크다. 예를 들어 FPC사업은 위판장의 수익구조를 바꾸고 유통경쟁력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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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사업이다. 모든 위판장이 이러한 사업을 도입할 수는 없지만, 사업구조의 개편이 없이는 장

기적인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업다각화가 필수적이다. 위판장은 수산물의 산지 공

급거점이라는 특성과 지역 소비지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가진다. 또한 가공업체에게는 원

료수산물의 공급원이라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현재의 기반을 활용한 사업의 다각화는 수익성 개선

을 통한 위판장의 장기적 생존과 더불어 산지 유통경쟁력의 강화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Ⅴ. 맺음말

본 연구는 위판장의 현황과 수산물의 취급 구조를 분석하여 수익성을 진단하고, 향후 위판장이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수산물 산지시장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20년 이

상이 지난 노후위판장이 전체의 32.8%로 시설노후도가 높았고, 종사자의 수는 취급규모의 증가와 더

불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위판장의 수산물 취급 구조변화와 지역별 위판장의 수익 구조변화를 살펴보았다. 첫째,

위판장의 천해양식 수산물 취급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양식수산물 특히 해조류의 취급 비중은

증가하였지만, 일반해면어업 중 어류의 취급 비중은 감소하였다. 둘째, 일반해면어업을 중심으로 한

수산물 취급구조로 인해 자연 상태에 의존하는 어획량의 풍흉이 그대로 위판장의 수익성에 반영되

는 불안한 구조라는 점이다. 일반해면어업 수산물의 생산 감소로 위판장의 취급 규모도 감소해야 하

지만, 천해양식 수산물의 취급 증가로 이를 메꾸고 있다. 하지만 천해양식 수산물 중에서도 김 등의

해조류와 같은 물량 대비 수익성이 낮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셋째, 위판장 중에서 생산량이 늘어난

해조류와 특정 몇 개의 어종을 포함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이들 대부분의 위판물량과 금액이 모두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위판장의 발전방향으로서 몇 가지의 제언을 하였다. 첫째, 시장시설의 노후화에 대해

품질 위생관리를 위한 취급 수산물 유형별 시장 설비의 표준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둘째, 취급 수산물의 종류에 대해서는 위판장이 지역 거점 수산물공급시장이라는 점에서 가공수산

물, 원양수산물, 수입수산물의 취급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셋째, 수익성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익 원천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다각화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수산물의 산지

공급거점, 지역 소비지도매시장, 가공원료 수산물의 공급원이라는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판장은 산지거점시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수산

물 생산구조의 변화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성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동일한 수익원, 즉 위판수수료 수입에 주로 의존하는 사업구조로는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

이다. 위판장은 일반 기업과 달리 생산자단체의 시장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통시장

내의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민간 유통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 

앞으로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고, 산지의 경쟁력 또한 높아질 필요가 있다. 소비

지분산물류센터, FPC, 품질위생형위판장 등 새로이 도입되거나 도입될 정부사업들은 모두 생산자단

체가 우선 순위를 가진다. 수산물유통법이라는 새로운 법도 만들어지면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

이다. 그러나 위판장이 지금의 수익구조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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